
김제모악산축제오늘개막 16기획
2016년 5월 20일 금요일

신록이 상큼한 자연 속에서 특별한 프로그램 즐기세요

2016년 봄의 끝자락에서 상춘객의 서운한 마음을 달래줄
5월의 마지막 축제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김제 금산사
(모악산) 일원에서‘모악산, 신비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9년째를 맞는 김제모악산축제는 김제시에서 2008년

부터‘모악산 명산 만들기’일환의「모악산벚꽃잔치」라는
이름으로 김제시 백구면 번 로에서 열렸던 벚꽃축제를
2014년 제7회 축제부터「김제모악산축제」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벚꽃’이라는 봄축제의 유사성을 극

복하고‘모악산’이라는 김제시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
한 김제시의 차별화 일환이며, 동일시기에 난립하는 봄축제
개최기간과 벚꽃 개화시기의 일치 어려움도 고려되었다고
한다.

▲3년만에 개최되는 김제모악산축제, 올 마지막 상춘객
맞이 준비 만전
또한, 이번 제9회 김제모악산축제는 2014년 세월호, 2015

년 메르스, 구제역 등으로 취소된 후 2년 만에 개최되는 축
제로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 등 안
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김제시의 다각적인 노력이 엿보인다.
김제시에서는 D-30일을 앞둔 지난 4월 20일 안전관리 종

합대책을 수립하 으며, 5월 11일에는 이승복 부시장 주관
으로 시 관계자, 경찰서, 소방서, KT 등 안전 유관기관과의
사전 합동회의를 개최하 고, 5월 19일에는 축제장 현지에
서 현장 리허설을 개최하여 행사장 무대 및 가스, 전기 등
안전 저해요소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축제에 방문할
상춘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모악산 전체 면적의 67%가 김제시에 위치
금번 김제모악산축제는 호남평야를 아우르는 어머니의 품

과 같은 명산, 모악산을 알리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컨셉에
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벚꽃 이미지 탈피 및 모악산 고유의 자원을 활

용한 콘텐츠 중심형 축제이다. 이를 위해 김제시에서는 4대
종단 순례 음악회, 모악산 등반대회, 전북 14개 시군 어머
니합창단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 다.

두 번째는 주민 주도형 축제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기
존 지역축제가 관 주도로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여 기
획부터 세부 프로그램 운 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소득 창출로의 연계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
었다.
‘동학, 희망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금산중학교 연극부의
특별기획공연과 중고물품 재활용을 위한‘아나바다 장터’,
금산면 명인들과 연계한 체험부스 운 , 생활문화예술동호
회가 선사하는‘모악산 힐링 콘서트’, 귀농귀촌 홍보관 및
지평선한우 전시 판매장 등이 그것이다.
세 번째는 모악산 전체의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밀한

관광객 편익 증진 노력이다.
‘숲해설사가 들려주는 모악산 이야기’,‘문화해설사와 함
께하는 역사문화탐방’,‘유네스코 등재 기념 농악경연‘, 명
산 모악산 등반대회 중 등산객의 피로를 씻어줄 작은 음악

회(뽕밭)’등을 열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어지
는 축제 한마당을 만들 계획이다.

▲강진, 조항조, 국악인 오정해 등 축하공연 다채로운 무
대 마련… 금산사 주변 음식점 등 다양한 먹거리 눈길
제9회 김제모악산축제는 5월 20일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김제농악 시연’을 시작으로 첫날(20일) 개막축하공연
(전주MBC)에서는 강진, 유현상, 김양, 강민 등이, 둘째날(21
일)‘모악산 가요쇼(JTV)’에서는 조항조, 유지나, 박진도
등이, 그리고 마지막 날(22일)‘폐막대동피날레’에서는 국
악인 오정해의 특별공연과‘문화포럼 나니레’의 퓨전콘서
트가 준비되어 있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또한, 모악산축제가 열리는 금산사 주변은 산채비빔밥, 동

동주, 파전, 도라지구이, 청보리한우 등 다양한 먹거리가 즐
비해 수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3년만에 개최되는 제9회 김제모악산

축제는 지역주민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축제로 전국 여느
축제와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 으며, 모악산
의 5월 신록이 어우러진 김제 금산사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일상의 근심거리에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시
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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